
생산적 금융 확대에…中企 대출 가산금리는 낮아져 한국경제 https://zrr.kr/6RVaAl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의 가산금리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소기업대출 가산금리는 하락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따라 은행권이 금리 경쟁을 벌이며 중소기업 대출 유치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되며, 은행의 부실자산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

금융지주 담는 '글로벌 큰손'…캐피털그룹, 신한·JB 지분 늘려 한국경제 https://zrr.kr/6UVOUa

운용자산이 3조6000억달러인 미국 캐피털그룹이 JB금융에 이어 신한금융 지분 확보 등 잇달아 금융지주 지분을 매입,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도 신한금융 지분을 매입

금융지주회사들이 주주환원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투자설명회(IR)에 나서면서 외국계 자금을 불러 모았다는 분석

신한은행, 모집인 통한 가계대출 이틀 만에 중단 한국경제 https://zrr.kr/AbD0sJ

신한은행은 대출 한도 소진으로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를 재개한 지 이틀 만에 9월 대출모집인 접수를 마감

신한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 한도를 월별로 관리, 한도 소진 시 월말까지 접수 중단하는 방식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대출모집인 접수는 다음달 1일 재개할 방침

은행 신탁 가입 1시간→30~40분…서명·서류 확 줄인다 머니투데이 https://zrr.kr/R8QxuV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투자성 상품에 가입할 때 1시간가량 걸리던 절차가 앞으로 30~40분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핵심 설명은 유지하되 형식적인 절차를 대폭 축소

"수수료 불만" 혜택 따져 갈아탄다...개미들의 '증권사 쇼핑' 머니투데이 https://zrr.kr/JGg2Pw

투자 목적에 맞춰 증권사를 나눠 쓰는 '골라쓰기', 조건이 달라졌을 때 자산과 계좌까지 옮기는 '갈아타기', 둘이 더해진 '골라타기' 투자자들까지 등장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는 한 고객이 가진 전체 투자자금 가운데 얼마를 우리 회사에 맡기게 하느냐가 중요

코스닥 활성화 ‘지원사격’…거래소, MM 의무기준 90→80% 서울경제 https://zrr.kr/Xhgd0o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조성자(MM)의 분기 의무이행 기준을 현행 90%에서 80%로 완화

코스닥 승강제 등 시장 활성화 정책을 앞두고 유동성 공급을 맡는 시장조성자의 부담을 덜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

7년 환급형 종신보험 '해지율 쇼크' 한국경제 https://zrr.kr/PLoU5o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입 7년 뒤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KB라이프 종신보험의 실제 해지율이 당초 예상치를 크게 웃돈 모습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비슷한 구조의 상품을 잇따라 출시한 만큼 금융당국도 실제 해지율과 상품 설계 당시 가정 차이가 수익성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점검

‘비급여 늪’ 빠진 실손보험… 도수치료·영양주사 ‘얌체족’에 칼 뺀다 디지털타임스 https://zrr.kr/3xq76K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도수치료와 영양주사 등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보험금 지급 기준을 대폭 강화하며 실손보험의 '비급여 누수' 차단에 나서는 모습

도수치료의 경우 일정 횟수 이상 치료를 받을 시 반드시 의학적인 상태 호전이 있다는 객관적 증빙(초음파·엑스레이 등)을 제출해야만 추가 보험금이 지급

한은 "해외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거래, 환율에도 영향" 연합뉴스 https://zrr.kr/ACAKwE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특정 국가의 법정통화와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지원되면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

특정 통화를 이용한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해당 통화로 달러 표시 자산 매매 거래와 유사해, 글로벌 중개 기관 참여 여부에 따라 실제 외환거래와 환율 변동으로 이어질 가능성

두나무, 비자와 스테이블코인 결제 맞손…‘글로벌 금융’ 그림 커진다 한경비즈니스 https://zrr.kr/10aNHg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글로벌 결제기업 비자(Visa)와 손잡고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송금·정산 시장에 진입

두나무의 디지털자산 기술력과 비자의 글로벌 결제·자금이동 네트워크를 결합해 가상자산의 활용처를 거래소 밖 금융 영역으로 넓히겠다는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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